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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5년 장생포문화창고 신규 미디어아트 전시 

‘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’ 개최
- 화폭 위에 담아낸 조선의 미학, 빛으로 피어나다 -

▲<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> 미디어아트 전시 中 신윤복 작품

  울산 남구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장생포문화창고((재)고래문화재단 운영)가 오는 6월 6일부터 
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미디어아트 전시 <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>를 선보인다.

  장생포문화창고 3층 미디어아트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럽 인상파 화가인 모네, 
세잔, 고갱의 작품을 주제로 한 시리즈 전시를 통해 서양 회화의 색채와 빛을 소개하며 관람객들로
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.

 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-art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, 조선 후기 3대 
화가인 정선, 김홍도, 신윤복의 대표작들을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하여 고전 회화에 담긴 시
대의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색다른 예술 경험을 제공
한다.

  전시는 △산수의 결 △생동의 결 △풍류의 결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.
정선의 산수화를 통해 웅장하고 장엄한 조선의 자연미를, 
김홍도의 풍속화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서민들의 일상과 활기를,
신윤복의 인물화에서는 섬세한 감정과 풍류의 멋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. 

  화면 속에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산수, 웃음소리가 들리는 풍속 장면,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까
지 이번 전시는 빛과 영상, 사운드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. 

 (재)고래문화재단 이사장(서동욱 남구청장)은 “조선의 그림 속 감성을 빛과 소리를 미디어아트로 
재구성한  이번 특별 전시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길 바란다”며 ”앞으로도 장생포문화창고는 다
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“고 밝혔다.
 <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> 미디어아트 전시는 6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생포문화창



고 3층 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장생포문화창고 공식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서 확인
할 수 있다. (문의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☎226-0015)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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